
글 윤지현(고양시 일산서구)

“포근한 날씨에 갑작스러운 함박눈이 펄펄 내려 지붕과 마당 위에 쌓이는 것을 바

라보자니 마음도 하얗고 포근해져 비질할 마음이 사라지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다. 

좀 더 내리는 것을 두고 보자고 마음먹었는데 안방에서 소리치며 어서 마당 쓸지 않

고 뭐 하느냐는 아버지의 채근에 어쩔 수 없이 빗자루를 들고 어슬렁 마당으로 나간

다. 내리는 눈보다 속도를 덜 내서 비질을 한다. 머리며 어깨에 닿아 떨어지는 눈이 

참 소담스럽다. 내 눈[目]과 눈[雪]이 마주치는 그 찰나 나는 그 눈[雪]을 입에 대고 

맛을 느껴보았다. 사실은 느낄 사이 없이 따뜻한 나의 입안에서 바로 녹았지만 이 

계절이 주는 확실한 증표는 눈[雪]이 맞다. 좀 더 이 여유를 누리고 싶었는데 또 호

통이 들려온다. 어서 어서 눈을 치우라는 쉬고 갈라진 목소리. 이제 본격적으로 비

질을 한다. 눈바닥 위에 비가 쓰고 간 무수히 많은 선을 따라 흙이 드러난다. 눈은 어

느 정도 내린 후에 잠시 쉬고 있다. 열심히 비질을 한 덕분에 마당은 밉고 흉한 것을 

깨끗하게 감추고 있는 듯 정결해졌다….”

눈에 관한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며 작년 겨울 쓴 글이 여기까지다. 더 이상 눈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할 만큼 세상이 집중력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 그리고 벌

써 겨울을 지나 봄을 건너뛰고 성큼 여름이 몰려온다. 이 지구라는 행성은 봄도 오

지 않은 느낌인데 초록은 이미 연두를 지나 진한 푸름으로 변하고 대기는 더위를 뽑

아낼 준비를 한다. 하루하루 전해오는 세상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눈은 희망과 절망

을 동시에 보고 있다. 어서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나기만을 바라는 많은 사람의 소망

도 동시에 느껴진다. 

세상이 어지럽고 나 또한 이 어려운 시류에 마지못해 동참하여 봄 없는 여름을 맞았

으니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겠다. 한동안 우울한 심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를 털고 

열심히 계절을 받아들이고 살아내야겠다. 계절 감각이 돌아오고 나의 생각을 정리

하면서. 누군가 그토록 살고 싶던 내일인 오늘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살

아낼 수 있게.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계절을 돌아봄

시민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종류

수필·콩트·체험수기·기행문·독후감·사진·

만화 등 제한 없음

•원고분량

A4 용지 1장 이내(시·만화 등은 적정 분량)

•원고마감

수시 접수

*  채택되신 분은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

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보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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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동)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실   

<고양소식> 담당자

•E-mail  gysosic@korea.kr

•고양시청 홈페이지  

www.goyang.go.kr  

(늘푸른고양/시정소식지)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yangcity

고양시민 및 소식지 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고양 사랑방

7 월 호  독 자  후 기

7월호 문장의 신 당첨자

< 7월의 단어 >

이주현(고양시 일산서구)

정발산동의 아름다운 반란! 동네 소식을 읽

고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 동네를 깨끗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성목(경기도 김포시)

몇 년 전 온열질환으로 고생을 해서 건강상

식을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폭염대비 건강

수칙 3가지를 지키는 습관을 길러 건강한 

여름을 보내리라 다짐해 봅니다.

홍세민(고양시 덕양구)

일산호수공원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새로

운 공간인 예쁜 플라워 북카페가 생겼다는 

점이 제일 유익했어요. 여름에 시원하고 예

쁜 플라워 북카페로 책 읽으러 가야겠네요.

권옥자(고양시 일산동구)

고양 생태공원에 수리부엉이가 살고 있다

니 도심 속에 귀한 손님이 오신 듯 반가웠

습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아이들과 함

께 산책을 다녀올까 합니다.

조연호

이번 여름은 작년보다 더운데 다행히 근래 시원한 바람이 자주 불어 덜 더운 것 같아요. 집에만 있

기보다 건강을 생각해 주변에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시원한 바람 덕분에 산책도 즐거울 거에요.

 

선혜인

무더운 여름! 땡볕과 코로나19 때문에 바깥 활동을 자제해야 하니 답답하지만 고양소식지 덕분에 시

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며 집에서 편안하게 고양시의 소식을 접할 수 있으니 건강도 지키고 일석이조!

     여름,     건강,     바람,      덕분에  

0504

꿈꾸는 고양•고양사랑방 꿈꾸는 고양•문예마당


